
“모든 현장출동, 119 신고로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끊겨선 안되죠” [나는 소방관
이다]

배한울 경기 구리소방서 소방장

13년째 소방통신 업무 분야 활동

전국 최초 신고 이관시스템 개발
전화 폭주때 ‘포기콜’ 최소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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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장 출동은 119신고로 시작되죠.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신고전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구리소방서의 배한울(39) 소방장은 2012년 정보통신 경력직으로 소방에 입문한 이래 줄곧 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날로 폭증하는 소방재난 신고 접수·처
리 업무에 따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 건립이 진행됐는데 배 소방장은 2016년부터 119종합상황실 이전 신축 사업 실무작업을 맡아왔다.

경기 구리소방서의 배한울 소방장이 현장 출동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구리소방

서 제공

배 소방장은 상황실 이전 건립 당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팀원들과 전국 최초의 ‘신고접수 이관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인구 130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소방재난

신고 접수·처리도 전국 1위다. 경기북부는 당시 평소 시간당 59건의 신고전화가 발생했고 신고 폭주 시는 최대 3212건이 몰려 포기콜 발생 우려가 항상 있었다.

그는 3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의 상황실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상황실 간의 데이터와 신고전화 루트
를 공유할 수 있는 남·북부의 상황실을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 신고접수 이관시스템은 대형 재난이나 풍수해, 지진, 산불 등이 발생했을 때 119신고 폭주로 상황실에서 못 받는 전화(포기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

템이다. 평소 북부상황실은 최대 30명의 상황요원이 신고접수를 받고 128개의 ARS로 대기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포기콜이 발생한다.

배 소방장은 “초과되는 포기콜은 남부상황실로 이관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소방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포기콜 발생을 최소화했다”며 “각종 추측성 신고로 정작 위
급한 상황의 신고전화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배 소방장은 “상황실 구축 시 119신고를 중단 없이 새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통신사와 사업수행사, 본부상황실과 8차 회의를 통해 다양

한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그 결과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19신고전화 폭주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증원을 하지 않아도 돼 매년 42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또 남부상황실과 북부상황실의 신고접수를
상호 지원해 즉각적인 119신고폭주 대응력이 3.4배까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든 전산·전력기기를 이중화하고 내진설비와 전산장비 밑에 지진을 견디는 면

진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안팎으로 재난에 강한 상황실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간 상황실 건축·전기공사, 소방시설 설치공사 등을 직접한 배 소방장은 현장 경험을 살려 소방설비기사, 정보통신고급감리원, 위험물기능사, 화재진화사 등 1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배 소방장은 “시대가 첨단화될수록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진화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업무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